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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유부단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7가지로 제시되며, 그 중 하나는 다재다능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유부
단형 내담자의 홀랜드 3코드와 내담자가 진술한 주제의 홀랜드 코드와의 일치성, 그리고 우유부단 형 내담자가 갖는 
각 코드 값의 계측성을 분석하여 우유부단의 원인중 하나가 다재다능임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유부단함
을 호소하는 내담자 6명을 대상으로 홀랜드 6각형 일관성과 계측성에서 나타난 모형에서 다재다능함이 나타내는 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례분석대상 6명 모두가 3코드의 일관성이 낮고, 주제진술에서도 첫째코드와의 일관성이 
낮았다. 또한 판정된 3코드와 주제진술에서도 어긋난 코드를 나타냈다. 6각형 모형에서 나타난 계측성을 보면, 6개의 
코드가 모두 발달되었고, 서로 마주보는 코드의 계측성이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양한 흥미구조를 갖고 있
으면 다재다능하여 어느 한편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우유부단함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ersatility of indecisive clients which is one of the 
seven key factors to identify indecisiveness by analyzing Holland’s 3-letter code with consistency and calculus. 
By implementing the method of Occupational Card Sort, all six clients showed low consistency in the three 
codes as well as between the first code and their thesis statements. They also showed mismatching of three 
codes evaluated with the thesis statements. From observing calculus from the hexagonal model, all six Holland 
codes showed balanced development and similarity of calculus between the codes in adjacent.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that various interests may cause indecision in one’s caree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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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홀랜드[1]는 RIASEC의 6개 코드를 개발하고 5가지의 
주요 개념을 제시하였다. 5가지 개념은 RIASEC의 코드
가 갖는 서로의 인접성과 거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인접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관성이 높고, 코드가 서로 인접할수록 차별성이 높으
며,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도 통합된 목표, 직무, 보상

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정체성이 생긴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유형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는 일
치성이 있으며, 환경모형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
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모형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일관성 및 일치성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계측성
이 있다. 

개인이 갖는 흥미코드와 환경간의 코드를 설명하는 홀
랜드의 5개 개념 중 일관성과 계측성은 다재다능함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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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지표이다. 즉, 프로파일 패턴은 육각형 내의 근접
거리에 있는 유형 간에 가장 높은 일관성을 나타내며, 반
대쪽에 있는 유형 간에는 가장 낮은 일관성을 나타낸다. 
양적 도구에서 얻어지는 ‘측정된 흥미’와는 달리 질적 도
구에서는 ‘표현된 흥미’를 파악[2-7]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정도구인 직업카드분류는 홀랜드 6각형 모형에 의해 
개인에게 3코드를 판정해 주는 직업심리검사로서 질적 
검사이다. 직업카드분류에 대한 연구는 카드를 활용한 진
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8-14], 대상별 직업카드 
분류의 개발 연구[15-20] 직업카드 분류의 주제어에 나타
난 타 검사와의 일치도 분석[21], 직업카드 개선연구[22] 
등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사례분석을 통한 맥락적 접근 
방법에 대한 시도는 직업카드분류 결과와 홀랜드 코드 
간의 분석[23], 주제분석[24] 등 외에 전무한 상태로서 질
적 도구로서의 본질에 입각하여 사용된 임상적 현상에 
대한 보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홀랜드가 주장한 일
관성, 차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측성 등 5개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직업상담의 최종목표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진
로를 계획하고 수립하여 진로를 개척하도록 돕는데 있다. 
직업상담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은 내담자 유형은 우유부
단이다. 우유부단함은 다양한 원인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원인별로 직업상담과 프로그램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가령, 실패의 공포로 인한 우유부단은 자기효능감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중요한 타인의 영향에 의한 우
유부단은 자기탐구를 강화하여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우유부단은 의사결
정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유부단에 대한 연구는 진로
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존중감, 진로신념[25-28] 등의 관
계를 규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의 태도[29-31] 등이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에 대한 원인분석은 전무한 상태로서, 의
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유부단한 사례연구를 통
하여 직업상담에서 돕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상담 장면에서 직업카드분류150
을 실시하고, 직업상담 주요 호소에서 의사결정시 우유부
단한 내담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이 갖는 홀랜드 코드
의 일관성, 내담자의 홀랜드 코드와 주제진술에서의 홀랜
드 코드와의 일치성, 내담자의 홀랜드 코드의 계측성 등
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
한 시도를 우유부단의 원인 중 다양한 흥미구조를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내담자의 우유부단함을 검증하고, 돕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우유부단 형 내담자는 홀랜드 코드의 일관
성 및 일치성이 있는가?

연구문제2. 우유부단 형 내담자의 홀랜드 3코드와 내
담자가 진술한 주제의 홀랜드 코드와는 일
치하는가?

연구문제3. 우유부단 형 내담자가 갖는 각 코드의 값
은 어떤 계측성을 나타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홀랜드의 이론에서의 일관성과 계측성 

직업카드 분류는 홀랜드[32]의 성격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응이론과 같이 개인과 환경의 일치를 
지향하는 20세기 사회개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특질
-요인 이론이 발전된 것이다. 개인-환경 일치이론은 개인
과 환경 간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즉,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개인에게 영항을 미친다는 기본적
인 가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 즉,  진로선택은 한 사람의 
성격의 표현이고, 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성
격과 비슷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홀랜드 
유형론[1]은 다음의 4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유형인 현실형
(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
(C) 등으로 분류된다. 이 성격유형은 개인을 묘사한 이론
적인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이다. 각각의 
성격유형은 환경에 직면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반응 태
도와 기술에 걸친 일련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각각 직업 
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삶의 목표와 가치, 자신에 
대한 신념, 문제해결 방식 등을 포함한다. 둘째, 직업환경
도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 등으
로 분류되는 6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유형은 그 환경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유형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의 환경은 다른 활
동, 능력을 필요로 하고 주어지는 보상도 서로 다르다. 셋
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
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환경도 사회적 상호작용, 구인, 선발 과정 등을 통해 환경
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넷째, 성격과 환경이 상호작용하
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성격유형과 잘 맞는 환경
유형이 무엇인지 알면, 진로선택, 근속기간 및 직업전환, 
성취, 직무만족 등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개인-환경 일치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일치 정도를 설명
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대해 홀랜드 이
론은 6가지 유형으로 개인 또는 환경을 설명하고,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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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으로 얼마나 개인이 그 환경에 잘 맞는지 설명하
고 있다.

홀랜드[1]는 이 4가지 가정과 더불어 일관성, 일치성, 
차별성, 정체성, 계측성 등의 5가지의 주요 개념을 제시
하였다. 

다재다능함을 분석할 수 있는 단서인 일관성은 성격유
형과 환경모형을 연결지을 때, 어떤 쌍이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되어 있다. 즉, 일관성이란 성격유형과 환경
모형간의 관련정도를 말한다. 일관성 또는 관련성은 어떤 
직업을 얼마나 더 선호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
어, 현실적인(R) 성격유형에 가장 유사하고 그 다음으로 
탐구적인(I) 성격유형에 가까운 사람은 현실적(R)이면서 
사회적인(S)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보다 더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예견하기 쉽다. 와일리와 마군[33]은 211개의 사
회형 표본을 사용했으며, 졸업과 내신성적을 예측하기 위
해 일관성 수준에 따라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 중 수
준의 일관성을 지닌 학생들은 일관성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업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더 높은 수준의 일관성
을 지닌 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학생들보
다 더 높은 내신성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관
성이 전문대 학생의 직업포부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닐과 마군[34], 오닐, 마군, 트레이
시[35]는 1∼3학년까지, 1학년부터 졸업 후 3년 되는 시
기의 직장생활까지의 탐구형(N=171) 표본을 추적한 결
과, 신입생들의 진로적성검사 일관성은 4∼7년 이후에야 
긍정적인 예측을 도출해냈다. 졸업시기에는 상당히 일관
된 직업적성검사 코드를 지닌 탐구형의 76%가 탐구형 
분야의 직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관성코드가 낮
은 탐구형의 경우에는 34%만이 탐구형 분야의 직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간 정도의 일관성을 지닌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일관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3년 혹은 최초 평가실시 후 7년이 지났을 때 높
은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경우는 실제로 탐구형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54%였으나, 일관성이 낮은 경
우에는 13%만이 탐구형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터치튼
과 마군[36]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포부의 일관성은 3년 후의 직업계획을 효과
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계측성은 성격유형과 환경모형간의 관계는 육각형 모
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육각형 모형은 성격유
형 또는 환경모형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
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모형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일관성 및 일치성을 분명하게 규정해준다. 이런 점에서 
진로이론의 내적인 관련성은 간단한 기하학적 모형에 의
해서 규정되고 조직된다. 즉, C와 A의 계측성(0.11)이 가

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I와 C, R과 A(0.16) 등에서  
계측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C와 A, I와 C, R과 A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진로갈등을 일으킬 수 있
다.([Table 1] 참조). 

[Table 1] code pairs by correlation coefficient

Rank Code CC Code CC Code CC

Meaning of 

Correlation

Coefficient

1 CE .68

definitely

 correlated

2 ES .54

3 RI .46

4 AS .42

5 CS .38

low

 correlation

6 RC .36

7 AE .35

8 IA .34

9 IS .30 RE .30

no 

correlation

10 RS .21

11 RA .16 IC .16 IE .16

12 CA .11

2.2 우유부단

의사결정 단계에서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하나
의 선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크라이츠[37]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정사항의 경중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삶의 장면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운 
사람이라 하였고, 살로몬[38]은 내담자들을 미결정 상태
(undecided)의 내담자들과 우유부단한(indecisive) 내담자
들로 구분하였다. 기아나코스와 슈비치[39]는 생물학적 
성역할에 동의하는 학부생들 중 대체로 고득점자가 직업
미결정 수준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직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장벽 및 위험 때문이
다. 우유부단한 내담자는 직업결정뿐 아니라 심리기능의 
여러 국면들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강도, 자존심, 명확한 정체감 등이 부족한 사
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내포된 위험부담을 두려워
한다. 

우유부단은 정보에 근거한 미결정, 불안정한 결정상
태, 불편한 결정상태, 한시적 미결정, 무관심적 미결정, 
발전적 미결정, 전환적 미결정, 심각한 미결정, 만성적 미
결정, 불안한 미결정, 무계획적 회피 등 11가지 상태를 
나타낸다[23].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많이 제시되어 있는
데, 첫째, 실패에 대한 공포이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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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단함의 공통적인 이유이다[40]. 내담자 중에는 의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한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내담자가 있으며, 무엇인가를 할 때 자신에게 중
요한 어떤 기준에 따라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잠
재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내담
자도 있다.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공포가 강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통해 실패에 대한 확률
치를 최소로 줄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
지 않는다. 둘째,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이다. 내담자가 선
택을 못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
련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미
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갖
는다.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두렵기도 하고, 조롱이나 관계단절 같은 것을 통해 어
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셋째, 완벽하려는 욕구이다. 융통성 없고 완벽하
려는 욕구는 우유부단의 일반적인 이유이다. 넷째, 성급
한 결정내리기이다. 또 다른 종류의 어려운 문제는 ̒조급
한 의사결정자ʼ라고 불리는 내담자의 경우인데, 이들은 
일단 수중에 직업목록을 가지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피해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다섯째, 우유부단함에 대
한 강화이다. 내담자들이 우유부단하여 의사결정을 못하
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다재다능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보이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의 우
유부단함은 다재다능함에서 나온다. 즉, 어떤 직업들도 
최고의 것으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어떤 직업을 택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담자들은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의 사람들이 겪는 부정적 반응으로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한 직업을 택했을 때 다른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일곱째, 좋은 직업
들의 부재이다. 가장 심각한 우유부단의 이유는 좋은 직
업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꼼꼼하게 시간을 지연
시키면서 결정하고, 세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선택을 
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모
두 비중을 두려는 경향[30]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13년 1～9월중 직업상담 의뢰자 중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 6명을 대상으로 
초기면담을 실시하였고, 직업카드분류 및 MMPI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단과정을 거쳐 2회기의 직업상담을 실시
하였으며 1회기 당 상담시간은 30∼50분이다. 회기 간 간
격은 1주일이다. 초기면담자, 검사실시자, 검사해석자, 직
업상담자 등 4명이 진행하였으며, 초기면담, 진단도구 실
시 및 해석, 직업상담 운영 등은 직업상담의 소정의 자격
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초기면담시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한 내담자를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6명은 15∼58세에 걸쳐 있으며, 학생 2명, 
회계사 1명, 공무원 1명, 실업자 1명, 퇴직자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참조). 

[Table 2] Subject of study

Case Age Sex Degree Job Decision-making
 Characteristics

1 15 Male highschool student indecive on career-path

2 36 Male bachelor unemplo
yed indecisive due to prudence

3 17 Male highschool student interested too many
 different areas

4 38 Female bachelor CPA dependent on older brother’s
advice

5 31 Male bachelor public
official

cannot prioritize his interest 
forcus

6 58 Male bachelor retired passive attitude on decisions 
of life

3.2 도구 및 절차

도구는 직업카드분류150를 사용하였다. 동 도구에서 
제시된 홀랜드 3코드의 선정과정을 보면, 홀랜드의 직업
분류목록(Job Finder), 미국의 오넷(O*net), 흥미․적성․
가치검사의 매뉴얼, 한국고용정보원의 노우넷
(Know.work.go.kr) 등에서 동일한 코드값을 가진 직업에 
대한 코드를 확정하고 코드값이 상이하면, 직업분류목록
(Job Finder), 미국의 오넷(O*net) 등을 중심으로 코드값
을 부여하였다[41].
『직업카드분류150』의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

였다. 먼저, 출발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직업카드 활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내담자가 흥미를 갖고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음 단계는 내담자
에게 “좋아함”, “모르겠음”, “싫어함” 등의 푯말 아래에 
직업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를 시작할 때 직업분
류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거나 선택할 직업만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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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켰다. 직업카드 1차 
분류를 끝내고 워크시트1에 “좋아함”, “싫어함”, “모르겠
음” 카드의 수를 확인하여 쓰도록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르겠음”으로 분류한 카드를 재분류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주제 찾기 단계에서 내담자들이 특정 직업에 대
해 막연히 좋다 또는 싫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시켜 워크시트2에 작성토록 하였
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좋아하는 군의 카드들 중
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업 12가지를 선택하고, 12가지 직
업을 가장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 뒤에 워크시
트에 순위별 직명과 3코드를 기재하게 하였다. 다음에는 
문자의 수를 계산하면서, 내담자에게 맞는 ʻ홀랜드 코드 
요약형 찾기ʼ 작업용지 위에 그 코드들을 써 넣었다. 기재
가 끝났다면 카드 뒷면에 제시된 홀랜드 부호를 확인하
여 워크시트2의 홀랜드 코드 요약형 찾기 및 계산에 기재
토록 하였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 코드에 대한 계산을 
시작하였다. 이때 상담자는 계산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산이 서툰 내담자를 도와주었다. 계산법은 제1 코드에
는 3점, 제2코드에는 2점, 제3코드에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계산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서 3번째 
점수의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나,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는 
코드가 있다면 이를 나타내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각 코
드의 가장 높은 점수는 36점이다.

계산된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문자와 수치가 
같은 네 번째 문자까지 함께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ʻ총
계ʼ열이 E=20, A=19, S=17, I=17이라면 요약형 코드는 
EAS/I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수가 동점인 경우라면 세 코드만을 기재
한다. 예를 들면, E=20, A=20, S=17, I=10이라면 요약형 
코드는 E/AS이다. 내담자의 홀랜드 3코드는 계산한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즉, 
E=20, A=19, S=17의 순이라면 EAS가 코드가 된다.

3.3 분석방법

내담자가 제시한 워크시트1과 2를 토대로 내담자 3코
드를 확인한 다음 각 코드가 갖는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내담자의 3코드가 서로 이웃변에 위치하여야 
높기 때문에 각 코드의 이웃변을 확인하고, 3코드중 1코
드가 이웃변이 아닐 때 일관성이 낮다고 보았다. 주제진
술을 분석하여 각 진술문을 RIASEC코드별 변환하여 각 
코드별 주제을 제시한 회수를 분석하였다. 

내담자의 계측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각형 모형을 도
식화하였으며, 모형의 최고점은 36점이며, 중앙을 0점으
로 배치하였다. 36점은 6각형을 그려 길이, 각도, 위치 등

을 분석하였다. 각 계측성에 대한 값은 내담자의 3코드가 
갖는 값으로 하였다.  

4. 연구결과

홀랜드는 코드가 서로 이웃하는 것을 일관성으로 개념
화하였다. 6명의 이 연구대상자중 일관성 분석에서 6명
은 <표 3>에서와 같이 모두 1개 코드가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중 3코드를 2개 이상 보유한 내담자는 3명에 
이르고 있고, 1개 코드에서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
한 3코드를 3개이상 보유한 내담자는 3코드에서 R이 일
관성을 낮게 하였다. 일관성이 낮은 이유는 직업에 대한 
심상이 실재 직무와 괴리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직업으
로 선택한 직업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우선순위 
직업선택이 산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신의 진로 탐색에 
진지함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 

그 중 본 연구 내담자들은 우선순위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여러 방면
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우선순위 직업선택이 
산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이들이 작성한 주제를 분석한 결과 좋아하는 이유는 1～
10개, 싫어하는 이유는 1～15개 등으로 분포되었다. 먼저 
내담자가 제시한 진술문의 주제분석 결과 내담자의 첫째
코드와의 일치성 1명, 둘째코드에서 일치성 2명, 셋째코
드와의 일치성 4명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에 따라 자신의 
심상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정확히 표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막연하거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
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하는 언어 또
한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큰데, 심상을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내담자의 생애진로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
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추상적인 언어를 장황히 나열
하여 명료성을 갖기 힘든 때도 있다. 직업에 대해 진지한 
탐색과 관심이 없는 경우, 전공의 특성상 섬세한 자기 사
유가 미흡한 경우, 성별 특성을 볼 때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표현이 간단함, 주제진술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
나 직업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직관적인 심상이 실재 직
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된 내용이 피상적임 
등으로 분석된다.

주제 진술과 우선순위 직업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나 실재 직무
에 대한 왜곡된 생각, 좋아하는 카드의 수가 많은 상태에
서 대안 좁히기를 실시할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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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Six cases of Holland's Hexagonal model

         (a)case 1 (b)case 2  (c)case3 (d)case 4 (e)case 5 (f)case 6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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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재 전공에 대한 실망감이나 환멸, 직업전환에 대
한 욕구의 반영, 특정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 등이다. 

[Table 3] Number of Top 12 code

Case Number of selected ‘Like’ Code Consistency of code

1
R(4) I(18) A(22) 

S(10) E(13) C(5)
AIE low consistency of E

2
R(5) I(5) A(21) 

S(11) E(18) C(36)
CAE low consistency of A

3
R(10) I(14) A(13) 

S(12) E(11) C(12)
IAS/C

high consistency if IAS. no 

consistency if IAC

4
R(10) I(15) A(15) 

S(9) E(15) C(8)

I/A/

ERS

low consistency of R 

(IRS, ARS, ERS)

5
R(7) I(11) A(18) 

S(17) E(15) C(4)
ASE

high consistency if ASI. 

low consistency of I if 

AEI

6
R(15) I(13) A(7) 

S(8) E(13) C(16)
CRE/I

high consistency if RCE, 

low consistency of I (if 

RCI)

계측성을 보기 위하여 6각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6명 
모두 거의 동일한 면적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 점을 중심
으로 각 변이 발달되었으며, 특히 사례3은 모든 변의 점
수가 거의 비슷한 범위 내에 있어 완벽한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즉, 11∼14범위 내에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또
한 사례4와 사례6의 경우도 약간 치우쳐 있지만,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각 변이 발달되었다. 사례3(IAS/C), 사례
4(I/A/ERS), 사례6(CRE/I) 모두 3코드를 2∼3개 이상 보
유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흥미구조를 갖고 있는 다재
다능한 내담자는 우유부단의 특성을 보인다.

[Table 4] Subject Analysis

Case Code
Reason for ‘like’ Reason for ‘dislike’

R I A S E C R I A S E C

1 AIE 2 2 1 2 1 3

2 CAE 1  2 1 1 1  

3 IAS/C 4 8 8 5 11 15 3 1 1 9

4 I/A/ERS 2 3 2 3 4 4 9 1 1

5 ASE 7 5 2 10 7 4 6 2 7

6 CRE/I 2 4 3 6 6 3 4 1

또한, 사례1은 I와 A, 사례2는 E와 A, 사례3은 E와 I, 
S와 R, C와 A, 사례4는 I와 E, S와 R, 사례5는 I와 E, E와 
A, 사례6은 I와 E, R과 C 등에서 유사한 계측성을 나타
냈다. 즉, 마주보는 변과 유사한 값의 계측성을 보였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을 호소한 내담자들의 홀랜드 
3코드의 일관성 및 계측성을 분석하여 우유부단의 원인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6명의 사례분석 대상자 모두 홀랜
드 3코드는 일관성이 낮으며, 주제진술에서도 내담자가 
갖고 있는 3코드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6각형에서
는 각 코드가 발달된 다재다능한 형을 나타냈다. 그러므
로 다음과 같이 결론과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유부단한 내담자는 홀랜드 3코드 중 1코드이
상 일관성이 낮고 주제진술과 일치성이 낮았다.
각 코드의 일관성이 낮게 나온 해당 코드가 주제진술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갖는 3코드의 
일관성, 주제진술과 3코드와의 일관성 등은 내담자가 우
유부단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다재다능한 내담자는  진로
태도나 진로의사결정에서 우유부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사례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6각형 모형 중에 각 변의 길이가 전부 발달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전형적인 다재다능한 면을 보인다. 사
례연구 중에 내담자 1인에게 부여되는 3코드가 동시에 
동일 점수를 나타내어 3코드를 2개 이상 갖는 사례가 3
명이 있었다. 이는 각 코드마다 흥미구조를 높게 보인 결
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홀랜드 3코드의 쌍을 2개 이상 갖고 있
는 다재다능한 내담자를 우유부단함으로 진단이 가능함
을 시사한다. 또한, 다재다능한 내담자는 완벽한 선택을 
위하여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다재다능한 6각형 모형을 갖고 있는 사례에서 6
각형 모형에 나타난 계측성을 보면, 6개의 코드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길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양한 흥미구조를 갖고 있는 내담자는 다재다능형으
로서 동시에 우유부단함을 가져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홀랜드의 일관성 및 계측성은 내담자의 다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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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의 우유부단함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주제진술과 내담자의 홀랜드 코드
와의 일치성도 우유부단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측정도구를 통해 
일관성과 계측성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여 진로의사결정
에 대한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5.2 제언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과 제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재다능을 나타내는 내담자는 사실, 21세기에서 
요구하는 복합화와 융합화 된 능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인재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에서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는데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
로 다재다능한 내담자에 적합한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둘째, 홀랜드 코드의 일관성과 계측성이 낮게 나온  내
담자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영하여 돕는 과정이 직업상담 장면에 필요하다. 이 프로
그램은 우유부단의 원인별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청소년
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의 영역별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검사를 활용하는 교육이나 상담장면에서는 홀랜
드이론에 기반을 둔 검사결과에 국한 하지 않고, 6각형 
모형에서의 일관성과 계측성을 확인하여 우유부단의 가
능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넷째, 홀랜드 모형 내 마주보는 코드에서 유사한 코드
값의 계측성을 보였다면, 우유부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직업상담 시에 우유부단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섯째, 이 연구의 한계점은 홀랜드가 제시한 계측성
에서 상관계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각 코드가 갖는 진점
수를 제시하여 6각형 모형의 길이를 분석한 것이다. 많은 
사례를 통하여 각 코드가 발달한 다재다능한 사례별 각 
변의 상관계수로서의 계측성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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